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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미 장관,“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은 기술혁신에서”

- 간담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역할 강조 -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(금)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방문,
국내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‘스마트 건설자동화’ 등

미래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ㅇ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, 연구원의 주요과제 담당자를 비롯

하여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, KAIST 손훈 교수 및 GS건설 안채종

전무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.

□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우리 건설산업은 여전히 로우테크 이미지를

벗어나지 못하고 있고, 생산성은 선진국의 1/3*에 불과할 정도로 

낙후되어 있어, 건설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

혁신이 필요한 시점”임을 강조하며,

* 시간당 부가가치(USD): 한국 13, 벨기에 48, 네덜란드 42, 영국 41, 스페인 41

ㅇ “우리부가 역점 추진하는 스마트 건설자동화 등 ‘스마트 건설기술

개발’을 위한 비전과 목표*를 달성하는데 한국기술연구원이 주도적

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”며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당부했다.

* ‘Smart Construction 2025’ - BIM, AI를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

건설생산성 40% 제고 / 사망자 30% 감소 / Eng. 근로시간 20% 단축

□ 아울러, 김 장관은 “지난 연말 발표한 ‘일자리 개선대책’과 함께 낙후된

건설생산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산업을 공정경제에

기초한 미래 첨단산업으로 혁신할 계획”임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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